
강순옥 교장선생님께,
잿빛 하늘입니다.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가로수는 가을비에 조용히 젖어들고 

있는 중입니다.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아껴서 먹듯이 시월의 나날들을 보내고 11월
의 첫날을 맞고 있습니다. 계절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지난날
의 가을을 떠올려봅니다. 등굣길 옛 인천여고 교정에 있던 은행나무 노란 낙엽이, 
중구청 뒤 골목길 담장을 타고 오르던 붉은 담쟁이덩굴이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 
무딘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.  

이 잿빛 가을날 교장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.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
생각만 했습니다.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코로
나19라는 괴물을 핑계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도 해보았습니다. 전화 드
릴 용기도 없었고, 만나 뵙고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습니다. 안부의 글 드리는 것 또
한 쉽지 않았습니다.   

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.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고 아무것도 
하지 못했습니다. 감사의 마음은 깊이 숨겨두었습니다.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
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장선생님의 안부가 전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. SNS는 위
대했습니다. 카톡 사진에서 교장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. 그 한 장의 사진
에 교장선생님의 25년이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건강하게 변함없이 웃으시는 
사진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 

교장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안부는 읽을 수 있
었습니다. 허회숙 교장선생님이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사진
을 카톡에 올려주셨습니다. 제가 인일여고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삼대가 같이 현직
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던 것 기억하시는지요? 교장선생님은 인일여고
에서 허회숙 선생님을 가르치셨고, 저는 허회숙 선생님께 배웠습니다. 그리고 교장
선생님 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삶의 길이 달라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. 

부족했던 저를 이끌어주셔서 교장선생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. 그 때 그렇
게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. 남교사들이 부장
교사 11자리를 놓고 서로 되고 싶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
부장 자리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저를 두 자리는 여자부장 몫이라고 하시면서 
뽑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부족한 제가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아마도 교장선생님
이 아닌 남교장 선생님이었다면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절대로 절대로 뽑
아주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  

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면서, 닭띠 해에 태어나셨는데 닭의 벼슬 때문에 관운이 있
다고 하셨습니다. 교장선생님의 그 관운을 부족한 제게 나누어주시고, 물길을 돌려
주셔서 교장선생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. 삶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, 
그 만남이 물길을 어떻게 돌려놓아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
니다. 교장선생님을 모실 있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천운이었습니다. 안부인사도 못 



드리고, 감사의 마음을 전할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그 천운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.  
교장선생님이 제게 주신 추억들이 있습니다. 퇴직 기념 교지 원고 청탁을 받고 

고민을 하였습니다. 점심시간에 교장선생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싶
어 했습니다. 회식이 있는 날은 교장선생님을 피해서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. 그런 
저를 보시고 교장선생님은 ‘저 유명희 선생 나 피해서 거기에 앉는 거지’라고 말씀
하신 적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글을 보시고 
교장선생님은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글이 좋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. 

학년말 2월에 갔던 수안보 교직원 연수회가 생각나시는지요? 여자 부장이었기 때
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잘 수 있는 특권(?)을 누렸습니다. 새벽에 일어났더니 
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 비 내리는 낯선 수안보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
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. 어렵게 찾아 들어간 교회는 전등빛이 희미했고, 드
문드문 새벽 기도를 나온 신도들이 앉아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저기서 새는 빗물
을 양동이에 받고 있었습니다. 양동이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교장선생님과 
함께 드린 새벽 기도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

교장이 되어서 식사 시간에 가능하면 선생님들과 합석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써
야 했습니다. 교감선생님이 출장을 가서 혼자 점심과 저녁을 먹어야 할 때는 선생
님 식사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어서 갔습니다. 회식 때 선생님들이 옆자리를 피하려
고 할 때,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항변도 하였습니다. 그래도 한 여선생님은 끝
까지 고집스럽게 내 옆자리를 피했습니다. 그 선생님이 내 자신의 과거 모습이었습
니다. 그런 상황을 껄껄 웃으며 넘기셨던 모습이 카톡의 그 사진에 그대로 있었습
니다. 교장선생님, 제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. 

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. 지난날 저지른 잘못들
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. 그래도 관운이 있어 교장선생님이 하신 퇴임을 저도 무사
히 할 수 있었습니다. 퇴직을 하시면서 인일여고와 부평여고에 하신 장학금 기부는 
교장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평교사 때 근무했던 인일여고까지 장
학금을 기부하신 것은 지극한 제자 사랑 때문이셨겠지요?     

인일여고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신화 같은 이야기를, 교감이 되신 후에도 학
생들에게 화학을 가르치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퇴직 후 25년
을 보내시고도 변함없이 환한 미소를 보여 주시는 교장선생님을 제가 감히 닮고 싶
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지요?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
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이 부족한 글에 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내내 건강하고 
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교장 선생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
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1월 첫날 
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장선생님의 손제자 유명희 드립니다. 



                    


